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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요

① 사업목적 및 필요성
② 사업개요
③ 사업내용
④ 프로그램 및 일정
⑤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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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권 출판 편집자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판 현황을 진단하고, 출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국의 주요 수출 사례와 국제 출판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해외 시

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 유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권 국가 간 출판 교류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출

판 기획과 편집, 도서 제작, 유통 등 대한민국의 선진 출판 체계를 소개함으로써 저작권 및 도서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권 출판 시장의 핵심 국가로 발돋움한다.

▶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참가자 간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 출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아시아권 출판 시장의 선도 국가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

련한다.

▶ 사업기간: 2017년 7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7년 9월 19일(화) ~ 9월 22일(금), 3박 4일간

▶ 참가규모: 10개국 13명

▶ 장소: 창비학당 50주년 홀(공개 포럼), 지지향 세미나실(라운드 테이블), 북카페 정글(비즈니스미팅), 

메리골드호텔(숙박)

▶ 주최·주관: 한국출판인회의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공개 포럼 개최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3시 30분

  - 주제: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How will editors manage writers) 

  - 장소: 창비학당 50주년 홀

  - 내용: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1.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개요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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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참가 규모: 편집자(10개국 13명 초청)

    - 일반 참가자: 출판사 대표 및 책임편집자, 저작권 에이전시, 언론사 기자 등

▶ 행사 구성 및 내용

    - 참가자 라운드 테이블(출판사 소개, 참가국가 출판 산업 현황, 주제 토의)

    - 공개 포럼

    - 출판사·출판단체 방문

    - 비즈니스 미팅

    - 홈페이지 운영(aps.kopus.org)

> 프로그램 및 일정

일자 시간 장소 내용

1일차
(9/19, 화)

 15:30 ~ 17:00(1시간 30분)  한국출판인회의  오리엔테이션

 17:00 ~ 18:00(1시간)  한국출판인회의  출판단체 방문

2일차
(9/20, 수)

 09:00 ~ 12:00(3시간)  파주 지지향  편집자 라운드 테이블 1

 13:00 ~ 15:30(2시간 30분)  파주 지지향  편집자 라운드 테이블 2

 16:00 ~ 17:00(1시간)  사계절  출판사 방문

3일차
(9/21, 목)

 09:30 ~ 10:30(1시간)  교보문고 광화문점  서점 방문

 11:00 ~ 13:00(2시간)  경복궁  한국문화체험

 15:30 ~ 17:30(2시간)  창비학당  공개포럼

 18:00 ~ 20:00(2시간)  로켓치킨  편집자와의 교류의 밤

4일차
(9/22, 금)

 09:30 ~ 12:00(2시간 30분)  북카페 정글  비즈니스 미팅

 12:30 ~ 14:00(1시간 30분)  북카페 정글  평가회의

> 참가자 명단 : 10개국 13명

국가 성명 출판사명 직책 담당분야

 China

 Jiang Xia
 (지앙 시아)

 China Renmin 

 University Press
 일반서 편집자  문학, 아동서 

 Jin Xianling
 (찐 시안링)

 JIeli Publishing 

 House Co., Ltd.
 저작권 매니저  아동서

 HongKong
 Chan Yau Tai, Cathy
 (찬 야우 타이, 캐시)

 Sun Ya Publications (HK) Ltd.,  편집자  아동도서

 Indonesia
 Budhyastuti Rizki Handayani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Pt Mizan Pustaka  편집 주간  논픽션, 건강 라이프스타일 

 Japan
 Watanabe Eri
 (와타나베 에리)

 Kanki Publishing Inc.  편집장  비즈니스 분야

 Malaysia
 Chia Chen Eng
 (치아 첸 엥)

 The Malaya Press Sdn Bhd  편집 매니저
 어린이, 청소년 소설,
 코믹, 교과서

 

Philippines

 Kyra Camille C. Ballesteros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Visprint, Inc.  편집주간
 그래픽 소설, 문학소설, 코믹북,
 단편집 모음, 창작 논픽션 선집

 Singapore 
 EE Elaine
 (이 일레인)

 National Gallery Singapore  출판부장
 전시도록, 학술서, 일반서 및 
 동남아시아 아동도서 

 Thailand
 Jureeporn Somsart
 (쥬리퐁 솜사르트)

 Se-Education Public

 Company Limited

 편집자 및 
 저작권관리자

 아동, 건강, 
 외국어 학습서

 Vietnam
 Dang Thi Khanh Ly 
 (당 티 카잉 리)

 Nha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편집자, 
 논픽션 부서장

 논픽션 

 Korea

 Tae-hee Kim
 (김태희)

 Sakyejul  편집총괄팀장
 아동청소년문학, 만화,
 일반 문학

 Eun-a Park
 (박은아)

 Geulhangari  편집자
 인문사회, 과학, 예술,
 학술

 Ji-hyun Jung
 (정지현)

 E*Public
 출간저작권 및
 기획자

 비즈니스, 자기계발, 건강, 
 자녀교육,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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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 정보

China. 지앙 시아
China. 찐 시안링
HongKong. 찬 야우 타이, 캐시
Indonesia.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Japan. 와타나베 에리
Malaysia. 치아 첸 엥 
Philippines.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Singapore. 이, 일레인
Thailand. 쥬리퐁 솜사르트 
Vietnam. 당 티 카잉 리
Korea. 김태희
Korea. 박은아
Korea. 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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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중국

성별 	 여

모국어	  중국어

회사명 	 China Renmin University Press

회사주소	  �����Zhongguancun Street 31, Haidian District,

	  	    Beijing

직책	  일반서 편집자

담당분야	  문학, 아동서

E-mail	  jiangxia1219@126.com

중국인민대학출판사는 1955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대학 출판사이다. 현재 대학 교재와 학술 서적 출판사

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출판사는 매년 약 3,000여 종 이상의 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1억 2천 7백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인문대학출판사의 대표 베스트셀러로는 로버트 프랭크의 『이코노믹 씽킹』<원제 The 

Economic Naturalist> (13만 부 이상 판매), 로스 테릴의 『마오쩌뚱』 (90만 부 이상 판매), 데이비드 캐리

와 존 모리스의 『사모펀드의 제왕: 블랙스톤 그룹과 슈워츠만 이야기』 (30만 부 이상 판매) 등이 있다.

중국인민대학출판사는 지속적인 혁신과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서와 오디오·비디오 상품, 인터넷서비

스, 디지털 출판을 아우르는 대형 종합 출판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인문대학출판사에 입사하여 지난 7년간 소설, 자서전, 에세이, 아동, 역사, 예술, 철학, 글쓰기 

서적 등 160종 이상을 편집하였다. 이 중 다수의 책이 중국도서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창의적인 글쓰기

(Creative Writing)』 시리즈는 중국 10대 청소년 추천 도서에 선정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초·중·고 

도서관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국내·외 유명 작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년째 국제 창작포럼과 글쓰기 워

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글쓰기 선생님을 포함한 중국 작가들 사이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

다. 

『창의적인 글쓰기(Creative Writing)』 시리즈의 기획, 편집,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Creative Writing'에 관한 연구 자료를 미국과 영국에 있는 중국어 독자에게 소개하고, 중국 유명 작가들이 

'Creative Writing'에 관한 책을 쓰도록 하는 등 동료들과 함께 Creative Writing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사: 삼인출판사, YBM 시사출판

도서: 김대중 자서전 

다른 아시아 국가 출판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배우는 기회를 갖고 싶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 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지앙 시아 (Jiang Xia)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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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중국

성별 	 여

모국어	  중국어, 한국어

회사명 	 Jieli Publishing House Co., Ltd. 

회사주소  C401, Meihui Building, 58 Dongzhong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직책	  저작권매니저

담당분야	  아동서

E-mail	  ivy_jin@foxmail.com

1990년에 설립된 지엘리 출판사는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청소년 출판사이다. 지엘리는 양질의 

출판물과 전문 편집팀, 독창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유통 채널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났다.

지엘리 출판사는 연간 500종 이상의 신간을 출판하고 있으며, 이 중 500여 종이 중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출

판상(중국도서대상, 중국도서상, 중국베스트셀러상 등)을 수상하였고, 2016년 런던도서전에서 아동·청소년 

도서 출판사상을 수상하였다.

지엘리 출판사의 저작권 매니저 

주요 프로젝트 (트와일라잇 시리즈, 퍼시잭슨 시리즈 등) 담당 

한국과 중국 작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유사한 해외 협력 프로젝트 진행

한국 출판 시장의 현황

중국 저작물에 대한 한국 출판사의 입장 

한국에서 인기 있을 만한 중국작품

중국 현지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 

(현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가: 백희나(장수탕선녀님, 구름빵, 달샤베트), 이수지

출판사: 창비, 비룡소, 한솔수북, 삼성, 책읽는곰, 사계절 등

해외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한국 도서에 관심이 많아 지금껏 한국 출판사, 에이전시, 그리고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많은 연락을 해왔다. 앞으로도 한국 출판시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다른 여러 나라

에서 온 출판인들과 직접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 싶다. 아울러 본인은 중국 내 소수 민족인 

조선족이라 서울은 본인에게 아주 특별한 도시이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 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찐 시안링 (Jin Xianling, 김현령)

국적 	 홍콩

성별 	 여

모국어	  중국어

회사명 	 Sun Ya Publications (HK) Ltd.

회사주소	  �����18/F, North Point Industrial Building, 

             499 King’s Road, Hong Kong

직책	  편집자

담당분야	  아동도서

E-mail	  cathychan@sunya.com.hk

1961년에 설립된 선야출판은 홍콩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어린이·청소년 도서 출판사이다. 또한 시노 유나이
티드 출판(Sino United Publishing)의 자회사로 어린이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선
생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빔(Sunbeam)은 선야출판의 자회사로서, 초등학생부터 10
대에 이르는 독자들을 위해 수준 높은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선야출판은 지난 50년간 1,000여 종의 양질의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출판하였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도서도 출판하였으며, 중국 도서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도 수출하였다. 또한 선야출판의 도서가 일본
어, 태국어, 한국어, 네덜란드어로도 번역 출판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출판사로 변모하였다.

현지 저작물 출판 외에도 중국 본토, 대만,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출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선야출판의 사업 분야는 학교 도서전, 홍콩 도서전, 저작권 거래 및 독서 진흥 등이 있다.

중국어 교재와 아동도서, 중국어 학습 e북을 다루는 중국어학 출판사에서 5년 이상을 편집자로 근무하였다.

· 학습 자료(교재, 교사 가이드북, 보조교재, 워크시트, 멀티미디어, e교과서 등)를 포함한 교재 출판과 작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들과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프로젝트들을 기록하는 업무도 하였으며, 홍보활동과 학교 방문도 업무 중 하나였다. 이후, 아동도서 출판 
쪽으로 분야를 옮겼고, 다른 여러 종류의 픽션, 논픽션 아동도서를 출판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지역 작가들, 세계적인 출판사들, 번역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과도 일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축제와 홍콩
도서전 등에 참여하여 선야의 출판물을 홍보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한국어 실력은 TOPIK 5단계에 달하며, 한국 출판사들로부터 받은 도
서들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한국 출판사와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림 이야기책, 과학서 등 픽션과 논픽션 아동 도서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읽을거리, 특히 환경과 육아에 관한 도서, 지식 만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e-출
판물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의 종이 도서 개발과 함께 e-출판 채널을 다각도로 개발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베어북스, 삼성출판사, 예림당, 여원미디어 등의 한국 출판사들과 함께 일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출판사들과 협업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출판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한국출판협회들과 출판사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다. 한국 
출판 산업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찬 야우 타이, 캐시 (Chan Yau Tai, Cathy)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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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인도네시아 

성별 	 여

모국어	  인도네시아어

회사명 	 Pt Mizan Pustaka 

회사주소  Jl. Cinambo 135, Cisaranten Wetan, 

	        Ujungberung, Bandung 40294

직책	  편집 주간

담당분야	  논픽션, 건강 라이프스타일 

E-mail	  budhyastuti.handayani@mizan.com

1983년 설립한 미잔출판(Mizan Pustaka)은 인도네시아 최대 출판 그룹이며, 일반 독자와 아동을 위한 픽션
과 논픽션 도서, 그리고 만화를 출판하고 있다.

연간 600여 종을 출판하고 있으며, 댄 브라운, JK 롤링, 엘리자베스 길버트, 할레드 호세이니, 카렌 암스트
롱, 히로미 신야, Dr. Oz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인
도네시아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국내 베스트셀러 작가들과의 작업을 통해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2008 ~ 현재: 미잔 출판의 편집주간 

1998 ~ 2008: 미잔 출판의 편집자  

1998: 필러 매거진(Pilar Magazine)의 원고와 언어 담당 편집자 

1996 ~ 1997: Penerbit ITB(Institute Technology Bandung Publishing)

1993 ~ 1996: PT Trigenda Karya Publishing

주요 업무는 논픽션 원고 (번역본 포함) 관리이다.

최근 블로그에 글을 쓰는 천문학자의 원고를 보고 있는데, 글은 재미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라 어떻게 대중에
게 어필할지 고민 중이다. 업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우선 공동 저자와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견
고하고 훌륭한 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저자가 승인한 공동 저작물을 편집한다. 안에 들어가는 그림과 디자
인을 함께 논의하고 레이아웃할 자료를 준비한다. 책 제목을 뽑기 위해 그 원고만이 가지는 독창성을 살피고, 
마케팅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표지에 강조할 점을 살핀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부서
로 원고를 넘긴다. 교정자와 편집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 첫 교정지를 검토하고, 요구사항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저자와 검토, 승인한다. 원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될 동안 마케팅과 홍보 자료를 준비한
다. 마지막으로 인쇄 전 원고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한다.

번역책은 일본과 한국의 건강 관련 도서를 취급하는데, 저작권 부서에 요청하여 저작권을 취득하면 바로 번
역을 의뢰하고 유능한 편집자에게 편집을 맡긴다. 그런 다음 적절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위한 자료를 찾고 
준비하면서 편집된 번역본을 읽고 확인한다. 나머지는 다른 원고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창의성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다.

도서: 『의사의 반란』(신우섭 저, 에디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김효진 저, 에디터),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전홍준 저, 에디터), 『숨만 쉬어도 셀프힐링』(유하진 저, 판미동), 『암을 이기는 운동법은 따로있다』(서
관식 저, 비타북스), 『닥터U의 여자의 물』(유태우 저, 웅징리빙하우스), 『생식으로 못 다루는 병은 없다』(황성
주 저, 청림출판),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고희정 저, 가나출판사), 『알기 쉬운 지구과학 33』(서울문화사)

통찰력을 키우고, 본인의 경험과 세계 출판의 지식을 확장하고자 한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 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Budhyastuti Rizki Handayani)

국적 	 일본

성별 	 여

모국어	  일본어

회사명 	 Kanki Publishing Inc.

회사주소	  �����Nishiwaki Bldg,4-1-4,Kojimachi,

	              Chiyoda-ku,Tokyo 102-0083

직책	  편집장

담당분야	  비즈니스 도서

E-mail	  watanabe@kanki-pub.co.jp

간끼 출판사는 1977년 4월 코분샤 (Kobunsha)의 전 대표인 하루오 간끼(Haruo Kanki)에 의해 설립되었

다. 주로 경제, 경영, 실용, 자기 수양 관련 도서를 다루고 있으며, 인문과 언어 학습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간끼 출판사는 “독자의 동의, 만족, 감명”에 가치를 두는 출판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서, 자기 수양서, 여성을 위한 에세이 등을 편집하였다.

5~6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 저자 관리 및 원고 재배치 업무 

새로운 작가와 디자이너 발굴 

시대에 따른 주제 검색

출판 전 프로모션 및 미디어 홍보 등 결정 

초등학교 참고서와 어학서, 육아서 시리즈 기획  

좋은 그림 작가 발굴 

홍보 사전 계획 방식 

효과적인 마케팅 

도서 판매로 이어지는 미디어 전략

주제와 작가의 결합 

도서: 과학 만화 『살아남기』 시리즈

비슷한 아시아 지역 출판인들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각국의 문화에 따라 동일한 직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다. 작가를 어떻게 발견하고 일의 흐름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각자가 가진 그 차이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와타나베 에리 (Watanabe Eri)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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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말레이시아 

성별 	 여

모국어	  중국어

회사명 	 The malaya press sdn bhd

회사주소  1, Jalan Tsb 10, Taman Perindustrian Sungai Buloh, 

47000 Sungai Buloh, Selangor D.e. Malaysia. 

직책	  편집매니저

담당분야	  어린이, 청소년 소설, 코믹, 교과서

E-mail	  xie.zengying@gmail.com

1959년에 설립되어 현재 화교 초·중·고등학교 교육 출판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인력은 약 50명 정도로, 

30명 이상이 편집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 산하 1,300개 화교 초등학교용 교과서를 100여 종 출판하였다. 미취학아동을 위한 도서 

및 액티비티북, 워크북, 참고서, 시험지 등도 1,000여 종 출판하였다. 월차트, 사진카드, 플래시카드, 비디

오, 오디오 CD를 포함한 교육 부자재도 생산한다.

마케팅팀은 말레이시아 전역의 화교 초등학교를 담당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2009년에는 새

로운 교육법으로 천자문을 가르치는 Effective Chinese Language Course를 론칭하였으며, 학습 실험을 

통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매일 정기적인 수업으로 1년 안에 천자문을 마스터할 수 있다.

2009년에는 Big Tree Publications Sdn Bhd를 설립하여 청소년 아동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또한 그래픽 도서, 만화, 성장 소설 등 여러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책을 출판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과 대만에 공동 출판 프로그래머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50여 종을 출판했다. 대부분이 도서관 도

서와 교사 참고 서적이다.

“문화를 위해,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가 빅 트리의 원칙이다. 아동 교육과 언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도서를 출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쓸 것이다. 

1999년 더 말라야 프레스에 입사하여, 현재 출판사의 편집 매니저를 맡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어 교과서

의 역사를 연구 중이며, 기획 업무가 대부분이다.

최근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교육과 언어 수준을 강화할 다양한 형식을 도서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이 말레이시아 내 독서 문화를 강화하길 희망한다. 또한 국정 교과서도 담당한다.

말레이시아 내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그래픽 도서, 코믹, 성장도서, 소설 같은 다양한 도서에 관심이 있다.

작가: 양순모, 최인호 (상도)

한국에서 출판되는 도서 트렌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 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치아 첸 엥 (Chia Chen Eng)

국적 	 필리핀

성별 	 여

모국어	  필리핀어

회사명 	 Visprint, Inc.

회사주소	  �����No. 2810 Alcaver St., Barangay San Roque, 

Pasay City, Philippines

직책	  편집장

담당분야	  그래픽 소설, 문학, 코믹북, 단편집 모음, 창작 논픽션 선집

E-mail	  bestbookproposal@visprint.net

비스프린트(Visprint)는 2001년부터 출판을 시작하였지만 모회사인 비주얼 프린트 엔터프라이즈(Visual 

Print Enterprises 이하 VPE)는 1984년부터 인쇄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 상업 오프셋 프린터 회사로 정

식 설립된 VPE는 인쇄, 등사판 인쇄, 복사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는 소설, 단편선, 창작 논픽션, 회고록, 그

래픽 소설, 코믹 모음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출판하는 상업 인쇄, 출판사로 성장하였다. 우리의 출판 

분야는 단순하지만 실질적이다. 필리핀 내부든 디아스포라든 상관없이 필리핀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잘 나

타낼 수 있는 작품을 찾는다.

편집주간으로서 출판물 원고를 기획하고 구매, 인쇄 등 생산 과정을 감독하고 있으며, 표지 디자인, 내부 레

이아웃 등에 대한 창의적인 방향 제시, 콘텐츠 창작자들과의 협업, 비정부기구와 필리핀도서개발국(NBDB), 

필리핀도서개발협회(BDAP) 같은 국가기관과의 협력 등을 책임지고 있다.

성장 소설과 일러스트 소설, 단편 및 창작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문학 작품들의 목록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문학 목록에 성장 소설과 커밍아웃 이야기를 추가했다. 현재 개발 중인 다른 프로젝트는 

“Charged”라는 SMS 소설이다. 인생 경험을 모방, 묘사한 미스터리 범죄 소설이다. 또한 번역 도서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단테 알리기에리 <지옥(Inferno)>의 필리핀 번역판 <Impiyerno>를 출간하고 있다.

비스프린트가 그래픽 소설과 실험적인 소설에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도 현재 도서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

에 관심이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깊이 연관된 환경에서의 도서 마케팅, 그리고 작가와 출판사 모두에게 효

과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브랜드 제작에 흥미가 있다.

한국 작가와 작품: 한강_『채식주의자』(픽션, 소설), 한강_『소년이 온다』(픽션, 소설), 윤태호_『이끼』(웹툰), 

신경숙_『엄마를 부탁해』(픽션, 소설), 수키 김_『Without You, There Is No Us』(논픽션, 회고록) 

출판사: 애니북스, 보리출판사, 열화당

한국은 영화, TV 쇼, 음악 등 여러 문화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책도 비슷한 매체이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세

계에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롭고 훌륭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파주출판단지에 위치한 한국출판사를 포

함하여 이들이 어떻게 세계 독자에게 다가갔는지 알고 싶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Kyra Camille C. Ballesteros)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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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싱가포르 

성별 	 여

모국어	  영어

회사명 	 National Gallery Singapore

회사주소  1 St Andrew’s Road, #01-01, Singapore 

직책	  출판부장

담당분야	  전시도록, 학술서, 일반서 및 동남아시아 아동도서

E-mail	  elaine.ee@nationalgallery.sg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 미술 컬렉션을 관장하고 있는 새

로운 시각예술기관이다.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시각예술에 관한 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아동서, 전시도

록, 앨범, 보고서 등 여러 장르의 도서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작가와 편집자로서 화보, 여행서, 잡지, 부록,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간행물을 다루어

왔다. 대부분이 문화유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주제였다. 편집주간을 맡아 사내 및 프리랜서 작가, 

편집자 및 디자이너 팀을 책임지고 있다.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총 8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행물에서부터 오디오 투어, 멀티미디어 앱, 전시용 벽 레이블, 디지털 해설,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여러 언어로 된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작업 중인 도서들은 아래와 같다. 

 · 전시도록: 중요한 19세기 인도네시아 예술가 라덴 살레와 19세기 필리핀 예술가 후안 루나에 관하여 

 · 전시도록: 프랑스 인상주의에 관하여 

 · 학술서: 싱가포르 내에서의 전쟁 전 중국 미술에 관한 중국도서의 영문 번역

 · 일반서: 현대 동남아시아 예술의 이해 

 · 일반서: 중국화가 우관종의 사진집 

 · 아동서: 미술관에서의 일은 어떤지 보여주는 미술관 직업에 관한 그림책 

연간 10여 종의 도서를 출판. 

작가와 편집자로 줄곧 일해 왔으며, 생활에서 접하는 내용으로 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원고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즐긴다. 직접 작업해서 출판된 도서들은 아주 만족스럽다.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는 아직 작은 

출판사이지만, 앞으로 일반서와 아동서 등으로 출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직은 한국 출판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많이 알고 싶다.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출판에 관하여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알아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나라 출판인들과 이제까지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출판인회의에 큰 감사를 전한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있는 한국 작
가, 도서, 출판사

지원동기

이 일레인 (EE Elaine)

국적 	 태국

성별 	 여

모국어	  태국어

회사명 	 SE-Education Public Company Limited 

회사주소	  �����1858/87-90 Interlink Tower, Bang Na-Trad 

Road, Bang Na, Bangkok, Thailand 

직책	  편집자 및 저작권관리자 

담당분야	  아동, 건강, 외국어 학습서

E-mail	  Jureeporn@se-ed.com

SE 에듀케이션은 태국 국민의 교육과 학습 장려를 위한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한 공대생에 의해 1974

년 설립되었다. SE 에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자국 내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이다. 태국 교육을 위한 출판

과 유통, 서점 체인이 핵심 사업이다.

2009 ~ 2015: SE 에듀케이션의 편집자 

2016 ~ 현재: SE 에듀케이션의 편집자 및 해외 저작권 매니저 

SE-ED Enjoy Reading Project(SE 에드 인조이 리딩 프로젝트 - 아동과 성인을 위한 단계별 영어 독서)

SE-ED Enjoy Reading의 마케팅 이벤트와 행사 

디지털 학습 자료

해외 저작권 관련 

언어 학습서, 아동서, 건강서, 자기계발서, 교육용 만화에 관심이 많다. 

출판사: 반석 출판사, 21세기북스, 도서출판 서해문집, 비즈니스북스, 대교출판, 대원 CI, 다락원, 동아사이

언스, 동네 스케치, 가나출판, 길벗, 김영사, 거북이북스, 학산문화사, 헬스조선, 장서가주니어, 지학사, 중앙

북스, 교학사, 교원, 능률 교육, 랜덤하우스 코리아, 살림출판사, 삼성출판사, 서울문화사, 시공사, 위즈덤하

우스, 웅진씽크빅 등

우선 아시아 국가의 출판인들이 모여 작가 관리 및 출판 사업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작가를 관리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멋

진 기회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 있는 지식은 다른 다양한 국가의 도서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도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될 것이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쥬리퐁 솜사르트 (Jureeporn Somsart)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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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베트남 

성별 	 여

모국어	  베트남어

회사명 	 Nha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회사주소  #59 Do Quang Street, Cau Giay District, Viet 

Nam

직책	  편집자, 논픽션 부서장

담당분야	  논픽션

E-mail	  dangkhanhly@nhanam.vn

나남출판커뮤니케이션즈(이하 나남)는 2005년, 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 만든 출판사이다. 나남이 처음 

선보인 책이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수준 높은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베트남 출판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나남은 'J.R. 톨킨', '살만 루시디', '오르한 파묵',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밀란 쿤데라', '무라카미 하루키', '

필립 로스', '헤르만 헤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2008년 하반기

부터 역사, 철학, 과학, 사회문화적 이슈, 자기계발, 라이프스타일 등을 포함한 논픽션 도서까지 그 출판 분야

를 넓혔다. 또한 '달라이 라마', '디팩 초프라', '돈 미구엘 루이즈', '나오미 클라인', '엘리자베스 길버트', '도

날드 트럼프'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의 도서도 출판하였다.

2016년부터는 혼다, 삼성, 알리바바, 세븐일레븐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 브랜드 등과 관련된 도서 

출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신생 창업 커뮤니티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나남은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최고 품질의 도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는 나남의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처럼 진정 “책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2016 ~ 현재: 지난 12년간 줄곧 베트남 출판의 대표 브랜드인 나남 출판의 논픽션부서장으로 자기계발, 역

사, 철학, 사회문화적 이슈,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도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책임지고 있다.

지 난해에는 도날드 트럼트의 『Great again』, 제이슨 게이의 『Little Victories』, 던칸 클락의 『Alibaba 

– The house that Jack Ma built』, 요람 바우만과 그래디 클라인의 『The cartoon introduction to 

economics』, 그래디 클라인과 알랜 답니의 『The cartoon introduction to statistics』, 마이클 F. 패톤과 

케빈 캐논의 『The cartoon introduction to philosophy』 등 많은 책을 출판하였다.

응우옌 딘 다우의 『Petrus Ký- Noi oan the ky』 같은 베트남 작가들이 문화, 사회, 역사적 이슈들에 관해 

쓴 책도 출판하였다. 응우옌 딘 다우의 『Petrus Ký- Noi oan the ky』는 Petrus Ký 또는 Jean-Baptiste 

Pétrus라고 알려진 Truong Vinh Ky(베트남 학자로 그의 출판물은 베트남 식민지 당국과 유럽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에 관한 자료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올해도 벌써 크리스 카일의 『아메리칸 스나이퍼』, 소피아 아모루소의 『걸보스』,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생

각들』,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등 많은 논픽션 도서를 출판하였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 더 많은 해외 도서를 번역,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케이트 

웰러 테일러의 『The birth of Vietnam』, 미셀 푸코의 『성의 역사』, 다치카와 마츠아키의 『Be a sccessful 

man by copying others』, 고성연의 『CJ의 생각』, 장융의 『대륙의 딸』 등이 그렇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당 티 카잉 리 (Dang Thi Khanh Ly)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알고있는 한국 
작가, 도서 및 
출판사

지원동기

2014 ~ 2015: 온라인 교육 게임 회사인 LantaBra Project의 부매니저로 베트남 작가들, 특히 젊은 독자들 

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는 젊은 작가들의 논픽션 출판하였다.

2012: 알파북스의 부편집장으로 승진. 출판계획 담당. 

2010 ~ 2011: 알파북스의 Biz 팀 리더. 비즈니스 도서 출판

2008 ~ 2012: 알파북스에서 근무. 논픽션과 비즈니스 도서 출판사 

2008 ~ 2009: 알파북스의 S4S (Skill for Success)팀 리더. 청소년 도서 출판

논픽션 팀의 월별, 분기별, 연간 출판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번역한 책을 선정하고, 베트남 작

가와 예정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도 한다. 앨빈 로스의 『매칭』, 에이미 커디의 『프레즌스』, 엘리자베트 

콜버트의 『여섯번째 대멸종』, 조지 애커로프의 『피싱의 경제학』 등의 도서도 편집하고 있다.

베트남 창업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문화, 자기계발, 비즈니스, 기술 등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다. 출판 산업

의 미래를 바꿔놓을 논픽션 분야의 젊은 베트남 작가를 찾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나남의 논픽션 도서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남은 오랫동안 한국 도서를 번역 출판해 왔다. 이루리의 『까만 코다』, 권정생의 『강아지똥』과 같은 어린이 

그림책,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의 아동 도서부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같이 수준 높은 문학작품,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김난도의 논픽션 

같은 자기계발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도서를 소개했다.

나남은 베트남에서 한국 도서 출판을 선도하는 출판사로서, KL 매지니먼트, 에릭양 에이전시, 신원 에이전

시, 북극곰, 문학동네, 김영사, 파란미디어, 푸른책들, 웅진씽크빅, 바람 북스, 민음사, 미래엔 등 한국 출판사 

및 에이전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박병률의 『아이언맨 수트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고성연의 『CJ의 생각』, 신완선의 『한국처럼 

품질하라』 등 나남 논픽션부에서 올해 출판계획이 있는 몇 권을 책을 읽어보았다.

첫째, 한국과 아시아 다른 나라의 출판계에서 작가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다. 작가는 출판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편집자에게는 작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세미나와 토론을 통

해 관리 과정에 대해 많은 것으로 배울 것이며,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우리의 출판 성과 향상을 위한 실행에 

적용될 것이다.

둘째, 한국과 같은 출판 선진국을 공부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국 출판사와

의 만남과 출판사 방문을 할 수 있을 텐데, 베트남에 돌아와서 우리 출판사의 출판 성과와 비교 평가 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좋은 기회이다. 다른 여러 아시아 편집자들과 교류하

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본인의 경험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문화 체험과 한국 출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차 베트남에서 출판될 한국 도서를 더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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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대한민국 

성별 	 여

모국어	  한국어

회사명 	 사계절출판사

회사주소  252,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직책	  편집총괄팀장

담당분야	  아동청소년문학, 만화, 일반 문학

E-mail	  kth@sakyejul.com

사계절은 영어로 ‘4seasons’를 의미하는데, 계절이 변화하면서 만물이 자라듯이 성장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뜻 을 담고 

있다. 또한 ‘책이라는 그릇에 시대정신을 담는다’를 출판 철학으로 삼고 있다.

1982년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성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출판’을 모토로 유년, 아동, 청

소년 분야로 지평을 넓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반갑다, 논리야』(위기철)　시리즈를 펴내는 등 저력을 과시했다. 미국 펭

귄출판사에 국내 작품으로는 처음 번역 소개된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작품이며, 

연극, 뮤지컬, 극장용 애니메이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39개국에 수출된 이 작품은 미국에서 ‘이달의 아마존도서’, 

영국 워터스톤즈서점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워터스톤즈 북클럽 선정 ‘이달의 도서’ 목록에 올랐다. 영국 전역에 걸친 독립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 ‘독립출판사 출간 톱10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고, 영국 출판전문지 북셀러가 선정한 ‘올해의 

도서’로도 선정됐다. 폴란드에서는 자국작가 및 해외작가 번역서를 포함하여 ‘2013년 최고의 아동도서’로 선정되어 문

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사계절출판사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국내 창작 동화 및 외국 도서를 번역 출간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문학’ 시리즈인 ‘1318문고’를 선보였고, 청소년작가 발굴을 위해 ‘사계절문학상’을 처

음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318문고 20주년으로 그동안 출간된 110권의 책 가운데 국내물 5권, 번역서 5권

을 선정해 기념 에디션 ‘욜로욜로’를 선보였다.

1993년 독일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를 시작으로 국내 창작 그림책 출간에도 힘을 쏟아, 서현, 김상근, 박정섭 

등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를 발굴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직업 안내서이자 노동의 소중함을 알려 주는 ‘일과 사람’ 시

리즈를 출간하였다.

역사 쪽에도 힘을 쏟아 지배계급의 정치사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생활사를 박물관처럼 시각적으로 구현한 ‘한국생활사박

물관’(전12권)을 출간하였고, ‘한국출판문화대상’을 비롯해 기획, 편집 관련한 상들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지도를 중심

으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는 ‘아틀라스 시리즈’를 펴냈으며, “세상 물정의 사회학” 등 주요한 인문교양서를 펴내고 있다.

사계절출판사는 현재까지 총 1,300여 종의 책을 출간했고, 1년에 약 70종의 신간을 선보이고 있다. 분야는 그림책, 아동

청소년문학, 아동교양, 청소년교양, 인문, 역사기획, 저작권으로 나뉘며, 국내물 대 외서의 비율은 7대 3, 35명 정도의 인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창비에 입사하여 편집자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까지 그림책, 아동, 교양, 인문서 편집자로 일했고, 2004년 9

월부터 현재까지 사계절출판사에서 주로 아동청소년문학 책을 출간하고, 카툰, 일반 문학 분야의 책도 편집하고 있다.

‘해리포터’, ‘윔피키드’ 시리즈는 한국의 어린이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지금 독자들은 교훈보다는 재미있

는 이야기 자체에 열광한다.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다양하게 노출된 지금 아이들에게 종이책을 읽는 재미를 심어주기 위

해 현재까지의 동화 서사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5권짜리 시리즈물을 편집하고 있다. 김혜정 작가의 ‘(나쁜 

어른 잡는)헌터걸’인데, 평범한 소녀의 성장담을 다룬 모험 판타지로 최근 한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성평등, 페미니

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은 한국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윤정주가 책의 콘셉트와 아이들의 흥미를 위해 만화 

스타일로 작업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페미니즘과 관련한 재미있는 픽션, 논픽션, 만화 등을 찾고 있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김태희 (Tae-hee Kim)

국적 	 대한민국

성별 	 여

모국어	  한국어

회사명 	 글항아리 

회사주소	  �����210,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직책	  편집자  

담당분야	  인문사회, 과학, 예술, 학술

E-mail	  euna@munhak.com

글항아리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한국의 출판사로, 2007년부터 역사, 철학, 심리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400여 종의 책을 출간해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동서양 학자들의 학문적 성취를 소개하

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에세이와 함께 연 80여 종의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역사, 사회과학 분야를 출간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것

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편집, 관리, 마케팅 등 여러 부서의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저자를 섭외

할 때나, 새로운 책, 시리즈를 기획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저자가 학술적 주제를 비롯

해 그가 속한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항아리로 옮긴 뒤로 저자를 만나고, 설득

하는 데 좀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출판사와 그곳에 몸담아 온 편집자들이 

오래되거나 새로운 세계 또는 동시대적 범위를 넘어 미래 세대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책들을 펴내며 그만큼의 평가를 쌓아왔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글항아리는 지난 10년간 역사, 철학, 예술, 사회과학, 비평, 그리고 몇몇 이론, 학술서들을 출간하는 데 집중

해왔으나, 현재 분야를 좀 더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출판 시장의 커다란 변화와 중대한 위기를 맞이 하면

서, 우리만의 시선으로, 뭔가 새로운, 그러나 여전히 가치 있는 콘텐츠를 찾고 창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

니다. 식물학에서 의료과학까지, 이제까지 '잘 팔리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러나 충성도 높은 독자들

에 의해 점차 주목받고 있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려 합니다.

저는 여전히 공적 자아든, 사적 자아든 인생에서 특별한 역사를 지녀온 저자들의 흡인력 있는 논픽션(에세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아직까지 한국 출판 시장에서 성황을 거두고 있지 않고, 심지어 때로는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기도 하지만, 잘 쓰인 논픽션은 언제나 즐거운 작업입니다!

국경을 넘어 경험을 나누고, 책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동아시아의 출판 문화(그리고 그 생태계)를 넓고 깊

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지원동기

박은아 (Eun-a Park)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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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대한민국 

성별 	 여

모국어	  한국어

회사명 	 이퍼블릭

회사주소  211, Mokdongseo-ro, Yangcheon-gu, Seoul, Korea 

직책	  저작권 관리 및 기획자

담당분야	  비즈니스, 자기계발, 자녀교육, 건강, 외국어학습

E-mail	  jhjeong@epublic.co.kr

이퍼블릭은 1955년 ‘범문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범문사’에

서 ‘이퍼블릭’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종합 교육 문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일스톤과 로그인은 이퍼블릭의 출판 임프린트로, 마일스톤은 비즈니스와 자기계발서, 그리고 로그인은 자

녀교육, 건강, 외국어 학습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출판 에이전시에서 해외도서 에이전트로 수 년간 일해 왔으며, 현재는 이퍼블릭의 로그인, 마일스톤에서 출

판 저작권 및 기획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기획 담당자로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출판의 다음 트렌드

출판 산업의 디지털 혁명

해외의 출판 시장 동향

출판 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아시아 출판사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식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습니

다. 출판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소개

출판업무 경력

현재 진행 업무

주요관심사

지원동기

정지현 (Ji-hyun Jung)

3.
라운드테이블

① 라운드테이블 개요
② 라운드테이블 일정
③ 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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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참석자: 16명(참가자 13명, 통역2명, 스텝 2명)

▶ 내용

  - 자국출판 현황 및 소속출판사 현황 소개

  -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관한 소견

3.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 라운드테이블 개요

> 라운드테이블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09:30 ~ 09:50    발표 1 _ Jiang Xia (China Renmin University Press)

09:50 ~ 10:10    발표 2 _ Budhyastuti Rizki Handayani (Pt Mizan Pustaka)

10:10 ~ 10:30    발표 3 _ Watanabe Eri (Kanki Publishing Inc.)

10:30 ~ 10:40    휴식    

10:40 ~ 11:00    발표 4 _ Eun-a Park (Geulhangari)

11:00 ~ 11:20    발표 5 _ Jin Xianling (JIeli Publishing House Co., Ltd.)

11:20 ~ 11:40    발표 6 _ EE Elaine (National Gallery Singapore)

11:40 ~ 12:00    발표 7 _ Kyra Camille C. Ballesteros (Visprint, Inc.)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20    발표 8 _ Chan Yau Tai, Cathy (Sun Ya Publications (HK) Ltd.)

13:20 ~ 13:40    발표 9 _ Tae-hee Kim (Sakyejul)

13:40 ~ 14:00    발표 10 _ Jureeporn Somsart (Se-Education Public Company Limited)

14:00 ~ 14:10    휴식

14:10 ~ 14:30    발표 11 _ Dang Thi Khanh Ly (Nha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14:30 ~ 14:50    발표 12 _ Chia Chen Eng (The Malaya Press Sdn Bhd)

14:50 ~ 15:10    발표 13 _ Ji-hyun Jung (E*Public)

15:10 ~ 15:30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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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도서 시장과

저자 매니지먼트

지앙 시아(Jiang Xia)_ 중국_ Chin Renmin University Press

01

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

라운드테이블



3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31라운드테이블



3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33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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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질문. 인민대학출판부의 저작권 정보가 포함된 영어 도서 카탈로그가 있나요?

답변. 카탈로그가 있으며, 추후 이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인민대학출판부 도서를 집필하는 해외 작가에게는 어떻게 연락하는가요?

답변.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작가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민대학출판부에서 발굴한 신인 작가는 몇 명이 있는가요?

답변. 2011년에 <Creative Writing Series>가 시작되어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약 30명의 신

인작가가 발굴되었습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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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Budhyastuti Rizki Handayani)_ 인도네시아_ Pt Mizan Pustaka

02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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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43라운드테이블



4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45라운드테이블



4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47라운드테이블



4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49라운드테이블



5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51라운드테이블



5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53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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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질문. 소셜 미디어에서 작가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나요?

답변. 편집자들이 특정 주제(예를 들면 건강한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엇이 트렌드인지를 소

셜 미디어에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 편집자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질문.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하나요?

답변. 편집자들이 관심을 갖고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제에서 작가 커뮤니티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작가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작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셜 미디어 외에 도서와 작가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마케팅팀이 있으며, 편집자들은 마케팅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케팅팀도 소셜 미디어에 관여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마케팅팀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질문. 소셜 미디어에서 작가를 발굴하는 기준이 있나요? 팔로워수가 중요한가요? 그 외에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셜 미디어 페이지의 콘텐츠와 관리자의 직업이 중요합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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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서 시장과

저자 매니지먼트

와타나베 에리(Watanabe Eri)_ 일본_ KanKi Publishing

03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5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59라운드테이블



6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61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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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질문. 간키출판사의 온라인 판매 방식은 어떠한가요?

답변. 간키출판사의 상품만(CD, DVD, 다이어리, 오디오북)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다른 판매 사이트 중 어느 사이트를 통해 간키출판사 상품이 더 

많이 판매 되는가요?

답변. 라쿠텐과 아마존을 통해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 작가들의 원고 마감 시한을 어떻게 지키는가요? 작가들의 집을 방문하는가요?

답변. 집을 방문까지는 하지 않고, 작가들에게 원고 마감을 지속적으로 독촉합니다.

질문. 어떤 종류의 아동도서를 출판하고 있는가요? 학습도서만 출판하는가요?

답변. 그림책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도서 카탈로그를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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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매니지먼트에 대한

편집자의 고민

박은아(Eun-a Park)_ 한국_ Geulhangari

04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6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67라운드테이블



6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69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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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질문. 글항아리에서는 한국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 도서도 출판하고 있는데, 어느 작가가 더 

인기가 있나요?

답변. 텍스트의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글항아리의 도서는 상업적이지 않습니다.

> 발표 사진 지엘리출판사 소개와

저자 매니지먼트의 방법

찐 시안링(Jin Xianling)_ 중국_ JIeli Publishing House Co., Ltd.

05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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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질문. 지엘리 출판사에서 출판한 『트와일라잇』의 중국어 번역판에 영어 원서와 같은 책표지를 의

도적으로 사용하였는가요?

답변. 『트와일라이트』시리즈가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엘리 출판사도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발표자료에서 지엘리 출판사가 거래하는 한국 출판사가 명기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요?

답변. 발표자료 작성 시 동료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였는데, 본인이 한국 출판 시장을 담

당하고 있어서, 동료들의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기를 바랬습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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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서 시장과

저자 매니지먼트

이 일레인(EE Elaine)_ 싱가포르_ National Gallery Singapore

06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8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83라운드테이블



8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85라운드테이블



8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87라운드테이블



8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89라운드테이블



9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91라운드테이블



9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93라운드테이블



9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95라운드테이블



9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97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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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질문.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교육적인 도서와 상업적인 도서를 출판한다고 했는데, 이들 도서

의 평균 발행 부수는 얼마인가요?

답변. 발행 부수는 약 1,500부로 교육적인 도서와 상업적인 도서에 차이는 없습니다. 판매가 잘 

되는 도서의 경우 30,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500~2,000부 발행된 도서는 1년 내에 모두 판매되는가요?

답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출판사의 대부분의 도서는 전시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회 기간에 모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가에게 로열티는 얼마나 지급하는가요?

답변. 발행 부수가 적기 때문에 작가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선불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0단어 기준으로 2,0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 판매 부수와 상관없이 작가

가 선불금을 받기 때문에 작가에게 유리하고 생각합니다.

질문.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의 작가들의 국적은 어떠한가요?

답변. 작가들은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출신입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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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판과

도서 산업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Kyra Camille C. Ballesteros)_ 필리핀_ Visprint, Inc.

07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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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05라운드테이블



10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07

> 질의 응답

질문. 필리핀에서 독서 모임과 출판사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출판 시장에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가요?

답변. “Pinoy Reads”라는 행사에서는 필리핀도서만을 읽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출판사들은 

독서 모임에 할인 도서를 제공하고 있고,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독자

선정 도서상을 계기로 2~3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 행사들에 작가와 출판사들이 초

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와 협력들이 출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와 수

치는 없지만, 중요한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필리핀 경제가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필리핀 출판계도 급성장하고 있는가요?

답변. 필리핀 출판계는 이전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10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09

홍콩 출판 경향 및

저자 매니지먼트

찬 야우 타이, 캐시(Chan Yau Tai, Cathy)_ 홍콩_ Sun Ya Publications (HK) Ltd.,

08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11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11라운드테이블



11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13라운드테이블



11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15라운드테이블



11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17라운드테이블



11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19라운드테이블



12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21

> 질의 응답

질문. 선야출판사가 학교에서 도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사 도서만 전시하는가요?

답변. 학교 도서전시회에서 선야출판사는 자사 도서 외에 다른 출판사들의 도서들도 전시하고 있

으며, 경우에 따라 타이완 도서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선야출판사들의 저자들은 교사들인가요?

답변. 선야출판사들은 주로 교사들, 전문가들, 유명인사들을 저자로 섭외합니다.

질문. 선야출판사는 중국어 번체로 출판하는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간체로 출판된 도서의 저작권을 구입하여 번체로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12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23

저자 매니지먼트를 위해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김태희(Tae-hee Kim)_ 한국_ Sakyejul

09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12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25라운드테이블



12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27라운드테이블



12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29라운드테이블



13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31라운드테이블



13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33라운드테이블



13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35

> 질의 응답

질문. 사계절출판사의 저작권 수출을 담당하는 전담 저작권 에이전시가 있는가요?

답변. 저작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 수출과 관련해서는 KL매니지먼트에서 담

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도서 발행 부수는 얼마인가요?

답변. 평균 3,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계절출판사에서는 황선미 작가의 도서를 몇 종 출판하였는가요?

답변. 7~8종 출판하였으며, 황선미 작가의 도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계절 출판사 도서의 저작권 구입에 관심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KL매니지먼트나 사계절 저작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 발표 사진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할 것인가?

쥬리퐁 솜사르트(Jureeporn Somsart)_ 태국_ Se-Education Public Company Limited

10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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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39라운드테이블



14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41라운드테이블



14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43라운드테이블



14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45라운드테이블



14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47라운드테이블



14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49라운드테이블



15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51라운드테이블



15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53라운드테이블



15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55라운드테이블



156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57라운드테이블



15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59

> 질의 응답

질문. SE-ED는 중국어 도서를 출판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가요?

답변. 중국어 코스 교재 및 부교재 출판에 집중하고 있으며, 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번

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질문. 태국에서 도서전이 일 년에 두 번 개최된다고 하였는데 두 도서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년 4월에 방콕국제도서전이 개최되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도서 및 저작권 수출 목적

이라면 방문할만한 하고 올해는 타이완이 주빈국이였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도서전은 국내 도

서전입니다.

질문. 발제에서 태국 독자들이 도서 구입을 위해 지출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이 500바트(14USD)

라고 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데 가장 많이 지불하는가요?

답변. 태국 도서 정가는 비싸지 않은편입니다. 소설의 경우 도서 정가가 250바트에서 시작합니다. 

500바트를 갖고 있다면 소설 두 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동 그림책의 경우 100바트를 넘지 

않고, 이론상 여러 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권 이상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도서가 일상 

필수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작가들을 위해 소셜 미디어(예> 페이스북, 트위터)를 제공하는가요?

답변. 작가들의 팬페이지를 통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SE-ED가 팬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작가들이 팬클럽을 갖고 있는가요?

답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어 학습자들이 팬클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

아온 태국 학생들이 작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논픽션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답변. 건강, 언어, 아동도서가 있습니다. 역사, 철학은 너무 주제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무엇

보다 태국 독자들은 가벼운 주제를 좋아합니다.

라운드테이블

> 발표 사진



16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61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할 것인가

당 디 카잉 리(Dang Thi Khanh Ly)_ 베트남_ Nha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11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162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63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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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71

> 질의 응답

질문. 나남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도서들의 국내와 해외 작가의 비중은 어떠한가요?

답변. 2015년을 분기점으로 베트남 국내 작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도서는 중국, 한

국, 싱가포르 도서를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가를 어떻게 발굴하는가요?

답변. 작가 발굴을 위한 팀이 있고, 5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방식으로 작가를 몇 명이나 발굴하였는가요?

답변. 약 20명 발굴하였으며 지금도 나남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가 발굴팀 담당자들은 편집자들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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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출판산업 소개와

저자 매니지먼트 

치아 첸 엥(Chia Chen Eng)_ 인도네시아_ The Malaya Press Sdn Bhd

12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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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89

> 질의 응답

질문. 더 말라야 프레스의 중요 시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어 도서 시장입니다. 말레이시아어 도서 시장이 중국어 도서 시장보다 5배 크지만 중국

어 사용자들의 구매력이 말레이시아어 사용자들보다는 높습니다.

질문. 말레이시아에서 영어 도서 시장은 어떠한가요?

답변. 말레이시아의 영어 도서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질문. 동일한 도서가 영어판과 중국어 및 말레이시아어판이 있다면 독자들은 어떤 도서를 선택하

는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 도서의 경우 중국어와 말레이시아어 도서를 많이 구입하지만 

성인 도서의 경우는 영어 도서를 많이 구입합니다.

질문. 말레이시아의 중국어 교과서 시장에서 경쟁자가 있는가요?

답변. 말레이시아는 교과서 출판사가 네 곳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어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

들은 정부 소유의 출판사들입니다.

질문. 어떤 판매 경로에 집중하는가요?

답변. 학교에서 개최하는 도서전시회를 통한 도서 판매가 중요합니다. 이 도서전시회에 자사 편집

자를 파견하여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190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91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자 매니지먼트

정지현(Ji-Hyun Jung)_ 한국_ E*Public

13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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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199

> 질의 응답

질문.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은 한국에 있는 특별한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은 작가, 출판사 중 누가 주도하는가요?

답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출판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는 누구나 주

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목표에 도달하면 도서를 출판하고자 합니다.

질문. “브런치” 플랫폼의 콘텐츠을 이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가요?

답변. “브런치”는 다음카카오에서 운영하는데,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브런치"가 

한국 출판사 33개 곳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은 쉽게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발표 사진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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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포럼

① 공개포럼 개요
② 공개포럼 식순
③ 공개포럼 사진
④ 공개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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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공개 포럼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창비학당 50주년 홀

▶ 주제: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How will editors manage writers)

출판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편집자는 기획, 편집 등 고전적인 역할을 넘어 저자의 일정 

및 저작권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는, 일명 ‘저자 매니지먼트’라는 새로운 역할까지 부여되고 있다.

이번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에서는 ‘아시아권 국가의 저자 관리 방식’, ‘저자 매니지먼트의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편집자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발표 1: 말레이시아_ Chia Chen Eng(치아 첸 엥)_ The Malaya Press Sdn Bhd

           2: 인도네시아_ Budhyastuti Rizki Handayani(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_ Pt Mizan Pustaka

           3: 태국_ Jureeporn Somsart(쥬리퐁 솜사르트)_ Se-Education Public Co., Ltd.

           4: 필리핀_ Kyra Camille C. Ballesteros(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_ Visprint, Inc.

시 간 세 부 내 용

15:00 ~ 15:30    참가자 등록(좌석안내, 자료집 배포)

15:30 ~ 15:40    개회식, 인사말, 참가자 소개, 참가자 대표 인사말

15:40 ~ 15:55    주제발표 1(발표자: Chia Chen Eng_치아 첸 엥, The Malaya Press Sdn Bhd, 말레이시아)

15:55 ~ 16:00    질의응답

16:00 ~ 16:15    주제발표 2(발표자: Budhyastuti Rizki Handayani_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Pt Mizan Pustaka, 인도네시아)

16:15 ~ 16:20    질의응답

16:20 ~ 16:35    휴식(차, 다과)

16:35 ~ 16:50    주제발표 3(발표자: Jureeporn Somsart_쥬리퐁 솜사르트, Se-Education Public Co., Ltd., 태국)

16:50 ~ 16:55    질의응답

16:55 ~ 17:10    주제발표 4(발표자: Kyra Camille C. Ballesteros_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Visprint, Inc. 필리핀)

17:10 ~ 17: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공개포럼

> 포럼 개요

> 포럼 식순

공개포럼



204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205

> 공개포럼 사진

사회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공개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저는 아

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주최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에

서 대회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퍼블릭 출판사 유성

권이라고 합니다. 

   2009년 처음 시작한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은 올

해 벌써 8회 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10여 명의 아시아 편집자들을 모시고 편집자들의 공

통된 숙제들을 같이 고민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100여 명의 아시아지역 편집

자들은 현재 출판 정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

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출판인회의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등 총 9개국

의 편집자들을 초대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제

는 아시다시피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입니다. 출판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기획, 편집, 교정과 같이 편집자의 고전적인 역할 뿐만이 아니라 저자강연을 위해 저자와 독자

들 간의 소통채널을 관리한다던가, 저자들의 이미지 관리 및 저작권 관리까지 저자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편집자들을 위해 국가별 저자 관리방식, 저자 매니지먼트

의 성공사례들을 공유·고민함으로써 편집자의 새로운 역할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주요국 10개국 우리나라까지 포함이죠, 각국 대표적 출판사에

서 총 13분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자 하니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말레이시아 말라야 출판사에서 오신 치아 첸 엥씨, 베트남 나남 출판사에서 오신 당 디 

카흐 리씨, 싱가포르 국립미술박물관 출판부에서 오신 이 일레인씨, 인도네시아 미잔 출판사에서 

오신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씨, 일본 간키 출판사에서 오신 와타나베 에리씨,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에서 오신 지앙 시아씨. 중국 찌엘리 출판사에서 오신 찐 시안링씨, 태국 씨에듀케이션출판

사에서 오신 쥬리퐁 솜사르트씨, 필리핀 비스프린트 출판사에서 오신 키라 까미유 바예스테로스 

씨, 홍콩 썬야출판사에서 오신 찬 아우 타이 캐시씨, 한국에서도 세 분의 편집자들이 참석해주셨

는데요, 사계절 출판사의 김태희 팀장님, 이퍼블릭 출판사의 정지현 차장님, 오늘 공개 포럼은 이

렇게 많이 참석하셨지만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렇게 네 분이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가하신 참석자분께서는 리시버를 사용하여 동시통역을 청취하실 

공개포럼 발표자료

공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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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치아 첸 엥씨입니다. 치아 첸 엥씨는 말라야 

프레스의 편집 매니저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교과서, 어린이 도서, 그래픽 도서, 만화, 소설 등 

다양한 분야를 편집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출판산업과 오늘의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첸 엥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시아에서 온 치아라

고 합니다. 파블리시오 말레이시아 프레스 출판사에서 

왔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말라야 

프레스의 편집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59년 창립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 이

름은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커졌는데요, 지금 저희는 

중국어 화교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립학

교에서 세 가지 유형의 교육을 제공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화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화교 학교에서는 과학이라든지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

며, 바하사 말레이시아어와 영어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계 민족들을 위한 학교가 있

고요, 여기도 화교 학교와 마찬가지로 바하사 말레이시아어와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들은 스클락카 방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말레

이시아어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교재 출판을 해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959년부터 출판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교과서를 출판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가 출판사를 통해 교과서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급 받게 됩니다. 1970

년대 저희가 출판을 한 교과서들입니다. 중국어, 도덕과목, 영어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80년대 교

과서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90년대 교과서 그리고 2000년대 교과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말레이시아 학교들은 소통을 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일

주일에 두 시간씩 말레이시아 학생이 배울 수 있고 또한 바하사 아랍어나 바하사 독일어를 학교

에서 선택해서 배울 수 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 교과서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는 100개 이상의 교과서를 말레이시아에서 출판하고 있습니

다. 1,300개 화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곳은 국립학교들입니다. 그 외에도 1,000여 종의 

아동도서, 활동북, 워크북, 참고서 등도 같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사

전, 참고서, 워크북 등이며, 교과서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동용 도서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림책도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저작권을 판매

치아 첸 엥_ 말레이시아_ The Malaya Press Sdn Bhd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출판을 주로 하기 때문에 CD라든지 교육부자재도 많이 제공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

다. 말레이시아의 화교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1,000개의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배워야하기 때문에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도 같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저희 출판사는 ‘빅트리 퍼블리케이션’이라는 청소년, 아동도서 출판 전문회사를 별도

로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비학문적인 도서 즉 교과서 외의 그래픽 도서라든지 만화, 성장

소설 등을 출판하여 아이들을 위한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최근에 출

판한 신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 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함으로

써 70여 종의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고, 각 타이틀 별로 10,000부 이상씩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브릿지 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대부분의 어린

이들이 만화를 읽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만화만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

가 50%, 만화가 50% 있는 그런류의 책들을 출판을 합니다. 이런류의 책을 브릿지북이라고 분류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1,000여 종의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대만, 홍콩 등에서 저작권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구매를 통해 100여 종을 출판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중국, 대만, 홍콩에서 저작권을 구매한 책

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에서 저작권을 구매한 책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로 중국어

로 이 책들을 출판을 합니다. 이거는 중국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위해, 교육

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출판업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앞으로도 양질의 도서와 교육자료 생

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라야 프레스는 현재 사스바디 그룹 소속입니다. 말레

이사아는 플라잉 그룹과 사스바디 그룹이라는 두 메이저 그룹이 있는데요, 사스바디 그룹은 말레

이시아에 집중하고, 특히 미취학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아동용 도서 그

리고 이러닝 관련 교재들을 제작합니다. 현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고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스바디 그룹은 『척 치킨』이란 책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해 애니마시아 스튜디오와 MOU를 체결을 했으며, 컬러링 북이나 만화책은 

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추가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입니

다. 또한 말레이사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로 세 민족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용어는 바하사 말레이시아어이지만,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인도 사

람들은 타밀이라고 말하는 인도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타잔두순, 이반 등 이런 고유의 언

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출판

시장도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어 책 시장, 말레이시아어 책 시장 그리고 영어책 시장 이렇

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 공용어는 말레이어 또는 바하사 말레이시아어라고 하지만 화교들 사이에

서는 표준 중국어를 널리 쓰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판업계 관련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치는 국립도서관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500여 출판사가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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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50개 출판사가 교육부 교과서 분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 말레이시아 출판사들이 학교와 관련된 교과서, 워크북, 참

고서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출판사들은 아동용 도서를 출판하는 등 일부 변화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어나 말레이시아어로 출판하고 비교적 인기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5년에 발표한 수치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매년 2개의 주요 도서전이 열리는데 하

나는 북 페스트 말레이시아란 도서전입니다. 포퓰러 말레이시아라는 대형 출판사가 주최를 하며 

주요 대상으로 중국어책, 영어책을 읽는 독자들, 출판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어 출판사들

이 이 도서전에 참여합니다. 다른 하나는 말레이시아 국립도서위원회, 말레이시아 출판계, 교육부

가 같이 주최하는 쿠알라룸푸르 국제도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어 아니면 영어, 중

국어 등 어느 언어로 출판하느냐에 따라 도서전을 다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주요서점들 위치입니다. 엠피에이치 서점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타임

즈 서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프라인 서점뿐만이 아니라 파풀러 같은 경우도 온라

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피에이치도 온라인 서점이 있으며, 온라인 서점으로는 말레이시

아에서 엠피에이치 서점이 더 큽니다. 또한 중국어와 영어책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

로 중국어는 시티북 가든이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며, 여기서는 대만책이나 홍콩책, 중국어 간자

책,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중국어책 등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원이라고 온라인 서점

도 있는데 이 서점 같은 경우는 자체 출판사를 갖고 있지만, 개별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서점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처럼 말레이시아에도 마보파라고 하는 도서출판협회가 있습니

다. 회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 또는 워크북 이런 책들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최근에는 책을 출판하기 전에 먼저 선주문 캠페인(사전예약)을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

서 주로 페이스북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사인을 제공한다든지 엽서, 북마크를 독자들에

게 제공하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출판사 사례는 아니지만, 아주 성공적

인 캠페인 사례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여성은 DJ인데 이 분 책이 한 시간에 

1,000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선주문하는 시간은 자정 밤 12시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중국어 

출판계쪽에서 기록을 세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선주문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

히 팬페이지에 팬을 많이 보유한 저자들 경우가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보통 팬페이지에 있

는 방문자중 최소 1%들이 선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저희 출판사가 출간한 시

선집인데요, 대만에서 이 책의 저작권을 사 10,000부 정도 판매를 했으며, 저작권을 중국에도 판

매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높으면 이 저자들의 책은 좋은 반

응을 얻게 됩니다. 갓 원 출판사의 편집장인 첸 린 룽은 이전에는 작가들의 명성이 인쇄물, 라디

오, TV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높아졌다면 지금은 저자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운영하느

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직접 판매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페이스

북에서 팬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출판사와 저자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같이 관리

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책을 거기서 홍보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네트워킹을 많이 의존하

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베스트셀러인데 말레이시아의 역사 관한 책입니다. 15불 정도로 비싼 가격임에

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사에 대해서 중국어로 기술 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정치와 관련된 책입니다. 이 역시 미화로 한 

12불 정도 되는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어로 판매가 되면서 상

당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저자와 편집자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 아티스트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또 다른 아티스트가 저에

게 왜 저 사람을 위해서만 프로모션을 하나 뭐 이런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균형적으

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편집자는 항상 저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적극적

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서 작업

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존중하고 잘 대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 및 만화가의 생일을 꼭 기록을 해두었다가 생일카드를 보낸다든지 하

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해서 저자의 신임을 

얻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말레이시아 저자 협회에서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편집자들은 

강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희 프로모션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비디오는 저희가 어떤 활동

을 하기 전에 아티스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교과서 도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만화작가들이 출판을 한 

책들입니다. 이 동영상은 촬영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분이 연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각각의 작가별로 이런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화책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동영상에 AR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만화책의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저희 편집자입니다. 학교에 가

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아주 좋아하죠.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 사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책을 출간하기 전에 디자인을 활용합니다. 흥미로운 사례입

니다. 출판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책 내용과 상관없이 이 디자인이 좋아 

많이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미화 15불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제 발

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레이시아에서도 편집자와 저자의 역할은 참 연인 관계 같습니다. 공평하게 저자들도 

대우해줘야 되고 자주 전화도 걸어줘야 되고 또 책뿐만이 아니라 저자들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

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편집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시장과 출

판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사항이 생각나시면 나중에 또 말씀해주십시오.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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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1  안녕하십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런 홍보동영상을 다 제작을 하시나요? 아

니면 상업성이 높은 작가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비교제작에 대해서는 누가 

기획을 하시나요? 편집자 아니면 마케터 아니면 둘 다 같이 하나요? 아까 홍보 비디오 같은 경우

에는 모든 작가들에 대해서 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업성이 큰 작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

지요? 

치아 첸 엥  저희 회사 메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합니다. 4명의 주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아

까 보신 것은 편집자가 직접 했으며, 구체적으로 제작 자체는 외부에서 했지만 아이디어는 편집자

가 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도서전에 가서 실제 프로모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자가 우

리 회사의 페이스북 관리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작가의 팬 페이지도 편집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

다. 만화작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2  전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계신 화교 분들 외에도 중국어 사용자가 많다고 알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에서만 저자를 섭외하신 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저자를 섭

외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아 첸 엥  네. 저희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교 작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들이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만화책 같은 경우

는 바하사 말레이시아어나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스바디 그룹에서는 말레이시아 마켓

을 대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언어를 대상을 하는 시장의 경우 저희가 번역을 해서 출판

을 하기는 합니다. 

사회자  말레이시아에는 특히 유명 저자들의 팬페이지가 있는 모양인데요. 편집자들이 아마 직

접적으로 저자의 팬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자 3  한국도서시장에서는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책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오픈된 시장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판권

을 사거나 영어권 판권을 구매해서 출간을 하시는 경우,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나 중국어

로 된 책을 낼 때 다시 자국의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시나요? 

치아 첸 엥  아동용 도서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서 저작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서 독자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습

니다. 또한 간자체의 경우에는 다시 간자체로 출간을 하고요. 저희 문화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부

분만 일부 수정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같

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또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책인 『WHY시리즈』는 저희가 바하사나 영어로 저작권을 사서 출판

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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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생각나시는 질문은 다음 번 기회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치아 첸 엥씨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사로는 인도네시아 최대 출판 그룹인 미잔출판에서 오

신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씨를 모시겠습니다. 미잔출판에서 편집주간으로 논픽션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출판산업과 오늘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

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댜스튜

티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미잔출판사

에서 편집주간으로 일하고 있고, 주로 논픽션을 담당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도네시아 최대 출

판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출판사, 뉴미디어, 유통 그

리고 인쇄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출판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잔출판사는 1983년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_ 인도네시아_ Pt Mizan Pustaka

에 설립이 됐고, 매해 1,000여 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 픽션 및 논픽션 그리고 코

믹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예를 들어 케이엘 롤링

(K.L ROWLING), 댄 브라운(DAN BROWN), 엘리자베스 길버트(ELIZABETH GILBERT), 카렌 암스트롱

(KAREN ARMSTRONG)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자들

의 책도 번역을 했으며, 주로 자기계발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맞게 디자인을 해

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작가들과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베스트셀

러가 되기도 하고, 상도 받고, 영화로 책이 제작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4권의 책이 현지 저자들의 

책인데요, 이 책들을 사례로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인도네시아 도서시장 정보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다도

의 국가입니다. 17,508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구 60%가 주로 자바섬에 거주를 하고 있

습니다. 약 2억 5천만 명이고요, 300개 이상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0여 종의 언어

와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하나입니다. 현재 1,317개의 출판사

가 인도네시아 출판협회인 이카피(IKAPI)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간 발행종수는 약 

4만 종이며 아동서, 픽션, 과학, 문화, 교과서 종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도서는 전체 도서시

장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달 17일에 우편 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는

데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책 판매인데요, 주요 카테

고리는 여기에 적혀있고, 기타로는 비즈니스, 경제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자기개발, 사회과학, 

요리 및 농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출판사들이 있는데요, 출간된 도서 40% 이상이 번역서입니

다. 그리고 통상 4,000 ~ 5,000부 정도가 팔립니다. 대형출판사들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주제인 편집자는 저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작가와 편집자는 파트너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는 콘텐츠를 갖고 있고 출판사와 

편집자는 미디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독자는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어떠한 콘

텐츠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외에도 흥미

롭고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아직 책의 형태로 콘텐츠가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소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독자에게 아이디어를 전

달할 것인가 입니다. 모든 독자가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많은 독자들이 관

심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출판사 편집자는 저자 아이디어를 독자에게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보다 더 흥미로운 책을 제작해야만 

합니다. 이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

자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로는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것을 실용적이

고 읽기 쉽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책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공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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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작가들을 매니지먼트 했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

니다. 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식단 등을 소개를 하고 있었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있는 헬스리빙을 소개하고 레시피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분 같은 경우에

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확인을 하였고, 게시물을 책 주제로 그룹핑을 하여 매력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레시피 등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

도록 했습니다. 레시피 등을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하여 매우 매력적으로 제작

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의 형태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트위터를 통해서 작가가 된 사례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

고 있고, 6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콘텐츠를 갖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계해서, 또 트위팅 활동을 클 트위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같이 전개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로서 저는 이와 같은 연계 트위팅을 엮어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리

고 주제를 그룹화를 한 것이죠. 게시물을 좀 더 일관성 있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자에게 소정의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플을 만들어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의 관심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자에

게 맞추는 것인데요. 지금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다국적 기업에서 HRD 디

렉터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모티베이터이고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 매일 자신의 의

견을 게재하고 인스타그램도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로서도 영역을 확

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을 살리기로 했고,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드

를 이 책 디자인에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한 벌을 이용하여 책의 레이아웃을 한 것

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을 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를 이용을 했고 지

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포맷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좋지만 아이디

어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모르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 편집자로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단순한 원

고를 주게 되면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를 작가와 상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콘텐츠가 지능 분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

게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용을 해서 더 상세

히 설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다중지능에 관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와 그리고 독서 경험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

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디오, 비주얼 링크, 웹사이트, 앱, 이북, 보드게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

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판 이후에도 편집자는 수행해야 할 임무가 많습니다. 편집자는 저자가 

그들에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작가 몸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도와줘야 되며, 그 뿐만 

아니라 책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에 있어서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 브

레인스토밍을 돕고 작가만의 독특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텍스트를 시각화 시키고 매력적으로 

책에 레이아웃을 짜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인도네시아는 사실 저희들이 부러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라 할 수 있는 2억 5천만의 독자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많은 저자들을 SNS 및 여러 가지 미디어로부터 발굴하고 그 저자들의 콘텐츠를 더욱 매력

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출판 이후에도 저자들 모임에도 같이 만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다 해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출판 편집자들에 역할이 더욱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

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자 1  강연 잘 들었습니다. 책을 유튜브나 앱이나 다양한 매체와 연관짓는 게 아주 인상적이

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독서와 멀어진

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충분

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인도네시아 독서습관이 예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독서하는 시

간이 여러 미디어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디어가 더 건강한 독서를 돕는 도구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답변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자 2  안녕하세요. 미잔출판사가 저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플랫폼 그리고 또 저자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으십니까?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별도로 있지는 않고, 소셜미디어 형태인 즉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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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3  앞서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요. 편집자로서 저자들과 함께 교류를 한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요. 그렇다면 플랫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용히여 출판사가 저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시말해 저자들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일반적으로 그런 그룹이 저자들 간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저

희는 그것을 후원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편집자는 이것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죠. 

질문자 3  그러면 이벤트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

원을 하시나요.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이벤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후원을 합니다. 아니면 공동으로 협력 하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

가들을 지원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질문자 3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자 4  인도네시아에 언어가 공용어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영어라 하셨는데요. 출판물의 

경우 어떤 언어로 주로 출판하게 되는가요? 그리고 초판을 발행할 때 발행부수를 대략 어느 정도 

평균 잡으시는지요?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로 주로 출판을 합니다. 외

국인 용으로 영어로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초판 같은 경우에는 300 ~ 500부 정도 인쇄를 합니

다. 아 예. 300부가 아니라 3,000부입니다. 3,000 ~ 5,000부 초판인쇄 합니다. 

사회자  이쪽 여기 앞에. 

질문자 5  소개해주신 사례에 의해서 SNS 매체에서 저자를 많이 섭외를 하셨는데요, SNS에서 

저자를 섭외했을 때 저자의 전문성에 조금 의문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저자에 전문성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편집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자를 새롭게 발굴을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좋은 도구가 된다

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보고 그때 그 저자에게 책을 출

판하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그들의 콘텐츠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책을 제안을 하고 

저희가 출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여준 저자는 한 번도 책을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콘텐츠가 좋다, 콘텐츠가 굉장히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책

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콘텐츠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답이 됐나요? 

사회자  아마 편집자가 더 판단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질문자 6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종이책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전자책이 

전체 시장에 2, 3%내에서 답보상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미잔출판사에서는 현지 작가들이 출판을 할 때 모두 전자책으

로도 같이 출판을 합니다. 구글이나 아니면 미잔출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래서 대부분에 출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들은 모두 온라인 이북도 같이 출판

을 합니다.

 

질문자 6  시장 점유율은 어떤가요? 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2, 3% 내에 있거든요. 지금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어떤가요? 

부댜스튜티 리즈키 한다야니  인도네시아에서 이북은 아직까지도 미미합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북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10% 정도일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10%정도 생각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회자  인도네시아 시장도 아직 이북 시장이 크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면 잠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뜨리마까시’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발표해주신 한다야니씨 감사합니다. 

공개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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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 가지 발표가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끝나고 가시는 길에 참석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계 선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듣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길 바랍니

다. 자 세 번째 발표자는 태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인 씨에듀케이션에서 편집자 및 저작권 

관리자로 근무하는 쥬리퐁 솜사르트씨입니다. 쥬리퐁 솜사르트씨는 이미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

다고 합니다. 2015년에도 오신 적이 있고 한국출판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요. 쥬리퐁 솜사르트

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쥬리퐁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말은 못합니다. 그

런데 한국 편집자분께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

어요.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름

은 씨에듀케이션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하며, 화

면 아래쪽을 보시면 옛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웃으시

는지 모르겠습니다. 씨에듀 출판사는 43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몇 명에 의해 정확하게 4명의 공학도가 설

립을 했습니다. 저희 창업자 사진입니다. 타농 초티소

라유트이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학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가 아톰

인데 ‘원자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톰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아톰 로고를 사용합니다. 

   시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씨에듀케이션 출판사에서는 많은 사업부분이 있습

니다. 출판업 부문이 제가 속한 부문이고 그 외에 유통회사도 있고 씨에듀 북센터도 있고 씨에듀 

러닝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런빠타나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출판업은 크게 두 팀이 있

습니다. 아동육아 도서, 건강, 라이프스타일, 영어교육 그리고 사전 참고서 중국도서 등을 출판하

는 일반서 팀과 직업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팀이 있습니다. 교재팀은 또한 경영, 개인 자산관

리, 재테크, 자기계발 관련 같은 책들도 출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잡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

면서 우리 책을 우리가 직접 팔면 어떨까라고 해서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

니다. 저희 상품 사진인데요. 어학교재들 사진이고요. 건강 자기 개발 관련 도서들이고 아동서입

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한국에서 저작권을 샀던 것입니다. 학습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데 아시

아에서 아무래도 공통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험을 많이 보고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학시험을 봐서 특정 점수 이상을 받아서 대학을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그

런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개인 자산관리 재테크나 자기계발 관련 도서들입니다. 

쥬리퐁 솜사르트_ 태국_ Se-Education Public Company Limited

   또한 저희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유통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유통부문 같은 경우는 태국에 

여러 출판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여러 서점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

다. 자체 창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유통부문의 창고가 태국에서 가장 큽니

다. 그리고 서점체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있고, 교육기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씨에듀 북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제품도 있고 다른 출판사 제품도 저희가 판

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집을 다 받으셨으니까 슬라이드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플란파

타나 스쿨은 저희 대표께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정리를 하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유아부터 12학년까지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태국 독서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독서 습관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필 같은 경우는 직접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

금 보시는 데이터는 2015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15세에서 69세 사이에 태국인 3,432명을 조사

를 한 결과인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점점 책을 안 읽고 있다라고 말할수 가 있습니

다.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3,400명 이상을 조사했는데 아

직까지 책을 읽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88%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재,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빼면 60.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책을 읽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채팅이나 

SNS는 많이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 이유는 ‘시력이 나쁘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태국사람들은 여전히 집에서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곳은 집

이며 그 외에 직장이나 공공장소, 학교, 커피숍 등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경우가 가장 적었

습니다. 

   그렇다면 왜 책을 읽을까요? 당연히 오락,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세 번째

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를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는 책은 코믹, 그래픽 소

설이고 두 번째 로는 건강이나 요리책입니다. 푸드북이라고 하는데요. 요리책을 포함해서 영양정

보, 음식 영양에 대한 것을 다룬 그런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 학습서나 태국소설도 많이 구매

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 경로를 보면 서점에서 대부분 구매를 합니다. 1% 같은 경우는 노엘 팬클럽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노엘이라는 작가 이름만 보면 그냥 온라인에서 무조건 사

는 그런 팬클럽이 있습니다.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책을 만져보고 내용을 보는데, 특정 소

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작가의 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구매를 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태국 국민들의 독서 습관을 보면 61세 이상의 독자들은 연평균 4권 정도를 구매한다

고 하고, 3~40대 같은 경우는 1년에 4권정도, 그 보다 젊은 층은 저희 같은 한참 일하는 직장인들

인데요. 1년에 6권정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은 9권 정도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태국도서 시장에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점에서 어느 정도 돈을 쓰는가를 보면 청

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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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인들일 것이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독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이 나빠서, 두 번째는 학력입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벌레라고 할 만한 사람은 비용과 상관없이 책을 사기 위해서는 돈

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자주 읽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할인율이 높은 책을 선호를 

합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일반 사람들 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태국에서는 상당

히 영향력이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팬클럽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독자들도 브라우징을 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콘텐츠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 층은 책에 대한 업데이트나 할인 정보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웹사이트에서 찾아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시력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슬라

이드 내용은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상업적인 채널이 되었습니다. 태국

에서는 모든 제품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방콕 국제도서전 모습입니다. 태국에는 도서전이 두 번이 있는데 2월, 10월

에 두 차례 열립니다. 도서전에서 일반적인 독자들이 아무래도 도서전에서 책을 사는 것이 할인율

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올해와 내년까지의 출판경향을 보면 태국출판 도서산업협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인쇄 출판사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우리 독자들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 이용자들이 더 

많이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들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씨에듀 같은 

경우는 출판도서의 50% 정도 라이센스된 도서를 출판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국 저자들의 도서

를 출판합니다. 저희가 저자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저자가 저희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원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이 되던 한 3개

월 정도 원고를 검토하고, 통과하면 1차 계약 초안에 서명을 합니다. 1차 계약 초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원

고가 수준 미달이라고 하면 출판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검토하

고, 이 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원고편집이 모두 끝나면 저자의 승

인을 받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 계약에 서명을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명을 가지고 저작권도 여기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현지 저자들을 지원을 하는 체계입니다.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판

매 같은 경우는 도서전이 있습니다. 도서전은 학교나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 판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자 사

인회를 할 때 부수를 설치하여 북클럽 형태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튜터링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저희 웹사이트인 씨에스닷컴

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 팬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크로스 프

로모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판매와 마케팅 활동 사진인데요, 세미나 사진입니다. 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CEO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CEO는 무료로 이런 활동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분은 실제 튜터 학습교재

를 출판하시는 강사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팬페이지입니다. 여배우가 아닌데 미모가 아주 뛰

어나죠. 이처럼 페이스북을 통해 '좋아요'도 많이 받고, 또한 팬클럽의 많은 회원들도 이 분 팬페

이지를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를 관리를 할 때 저자 매니지먼트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작기간입니다. 저자가 원고를 

너무 늦게 제출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저자가 아예 잠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

고 회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판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 저자가 화가 나서 대응을 안 하고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저작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자들에 의해서 저작권이 침해되

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하

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저자를 거의 신처럼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기한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지만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완전한 원고를 받을 때까지 출판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대략 1

년 정도를 기한으로 두고 있으며 1년 안에도 원고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원고 제출을 못하면 마케

팅팀과 협의를 하여 그 책이 아직까지도 유행이고 트렌드에 속한다고 하면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

지 않으면 출판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분히 흥미롭고 대체가능한 작가를 못 찾았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해서 원고 제출 독려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제3자의 의해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 저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자들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한 제3자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

해를 했을 경우에 결국 저희와 같은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

능하다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합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니까요.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한 측에서 동의를 하면 저자나 저희 출판사에 일부를 보상합니다. 

만약 동의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그렇게 놀라운 것

은 아닌데요, 저자들이 책을 쓸 때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전문성을 갖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자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가져오고 그게 잘

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가 다른 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

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출판 전에도, 또 출판 후

에라도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안을 저자에게는 아주 상

냥하고 부드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완전

히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저자와의 관계에서 저자와 연락을 취하는 저희 회사의 비법이라고 할만한 것은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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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하면서 마치 가족이다, 우린 친척이다, 이

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딸 생일을 기억을 한다든지 키우는 개의 이름을 기억한다

든지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명절에는 연초에, 또

는 송크란에, 저희한테는 송크란이 중요한 연휴인데요, 큰 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

습니다. 잊지 않고 있다,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자들이 팬페이지가 있고, 또 각자 페이스북 계정도 있

고,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 이 저자들이 무언가 출판하고 게시를 했을 때, 포스팅을 했을 때는 체

크를 하고 매번 포스팅이 올라오면 '좋아요'를 클릭해야 됩니다. 항상이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좋은 댓글를 달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가 너무 

예쁘네요', '멋지네요' 이런 댓글을 올려주면서 계속 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저자 트렌드는 저희가 볼 때 더 많은 독립작가가 생겨날 거라는 점입니다. 인

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또 픽션, 소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출판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단점은 콘텐츠를 체크할 수 있는 편집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형 출판으로 본인 책을 직접 출판을 했을 때는 일부 독자들 같은 경우 정가보다 두 배 가격이상의 

금액을 주고라도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태국에서는 편집자들이 참 발하고 사교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에게 이렇게 속

이 많이 상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줘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뒤쪽. 

질문자 1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일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그러면 보통 출판사 외에 도서관에

서 활동하는 것들이 적은 것인지? 또한 출판사가 도서관에서 저자와 독자들의 만남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장소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쥬리퐁 솜사르트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

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애기를 다시 말하자면 책상하고 의자 그리고 선반만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거기는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오늘날 ‘하이브리드 라이브

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운 도서관이 열렸는데 거기는 

카페도 있고 또 쉬거나 잘 수 있는 공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런 도서관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NS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

다. 그래서 책의 콘텐츠 일부를 페이스북에 게시를 해서 방문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을 씁니

다. 굉장히 소프트한 방식으로 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국민들의 

독서 실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국가적인 의제로 정하고 도서전을 

통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전 같은 경우는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진

행을 합니다. 

질문자 2  과정 중에서 1차로 먼저 초안을 계약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

고 나서 편집 등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쥬리퐁 솜사르트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자와 논의를 통해 정확하

게 어떤 글이 나올 것인지를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를 하면서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처음 합의대로 써주기만 한다면 나중에 출판

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절하는 경우는 내용적으로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태국도 독서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태국 방콕 도서전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진

짜 많이 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180만 명이 다녀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독서율과는 좀 

다르겠지만 88%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 성인 독서율이 65%로 10명 

중에서 3.5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점점 떨어

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70%가 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아닐까 생

각이 됩니다. 쥬리퐁씨 출판사는 태국의 큰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보문

고처럼 500개 정도의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출판은 종합출판을 하고 있고 학교와 센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 이런 출판사입니다. 

쥬리퐁 솜사르트  어떻게 다 아세요? 

질문자 3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씨에드가 유통업체 즉 도서 유통업체로는 최대

이고 또한 태국 출판사로서도 가장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 가격 같은 경우 

출판사에서 유통사로 넘길 때 할인을 어느 정도 주나요?

쥬리퐁 솜사르트  표준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출판사의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가

요? 

질문자 3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씨에드 출판사가 유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

판사도 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40% 이상이 씨에드 도서 유통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할인율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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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퐁 솜사르트  저희도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일 경우

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출판사가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씨에드 북센터의 프로모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율이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17%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출판사

들 중에 자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팬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주문을 하면 할인

율을 더 주는 이런 캠페인도 합니다. 서점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주거나 특정한 팬클럽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팬클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점에서 사기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사회자  씨에드에서 디스트렉터 역할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외에 있는 출판사들의 

책도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쥬리퐁 솜사르트  예전에는 저희가 해외출판사들의 책, 원서를 수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

재나 보조교재,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교재 등 학교에서 쓰는 원서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특정 고객군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책들만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갔는데 책을 못 사는 경우와 외국인이 책을 못 사는 경우는 저희가 대신해서 주

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를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아마 유통을 같이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

러면 쥬리퐁 솜사르트씨의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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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필리핀에 비스프린트에서 현직주간과 해외저작권 부서

장을 맡고 있는 키라 카미유씨입니다. 키라씨는 특히 파주출판도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으셔

서 이번에 지원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필리

핀에 출판 현황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키라라고 합

니다. 그리고 저희 출판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습

니다. 제가 긴장을 하게 되면 말이 빨라지는 성향이 있

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필리핀의 출판과 도서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비스프린트의 저자 매니

지먼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이

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_ 필리핀_ Visprin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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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필리핀 출판과 도서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섬이 많은 다도의 국가

인데요, 트렌드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데이터는 국가 도서개발위원

회에서 2012년에 수집한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자료는 아닙니다. 필리핀에는 400개 출판사가 있

습니다. 그러나 인쇄 업체는 두 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나 도서 

자료를 프린팅 할 역량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프린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9

개가 교육 관련 및 교과서 출판사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교과서와 교육용 책을 전혀 다른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인 소설, 논픽션, 코

믹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으로 출판해서 주로 필리핀에 유통을 시킵니다. 국가 

도서개발위원회는 한국의 기관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정부산하기관이며, 출판산업의 발

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자국을 대표한다든가, 아니면 필리핀 내에서의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주로 이 위원회에서 주최를 후원합니다. 

   저는 필리핀 독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는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의 마지막 조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 

2016년 입니다. SWU의 조사 2016이기 때문에 완전히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필리핀에

서는 독자 수가 많습니다. 필리핀 성인의 90%가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8%는 학교 교재가 아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에서 지

정해주는 텍스트만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읽고 있

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입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필리핀 성인 

91%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9%는 여가용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

래서 픽션을 읽는다는 것은 9% 성인들(여가를 위해서 읽는 사람들)에 국한이 됩니다. 이 포럼장 

안에 편집자분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 중에 76%가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책을 구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좋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는 있지만 제대로 운영

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외딴 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필리핀 내 섬 지역은 더욱 상

황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교재가 아닌 책은 주로 로맨스 러브스토

리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는 성경책을 좋아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멜로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종교를 좋아하는,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업계 현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리핀의 문제를 말씀드리

면, 첫 번째로 유통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다도이기 때문에 여러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

다로 지역들이 나눠져 있어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

통을 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들 또는 이런 유통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

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의 단합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더 열악

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표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단위란 하이퀄리티 또는 교육을 제

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든가 또는 역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 

또는 업계에 진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과정이 없고, 학부 코스라든가 대학원 코스도 없습니다. 

이미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시 말해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어 또한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는 각 조직별로 파편화 돼서 일을 하기 때

문입니다. 또한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종이 카르텔이 존재하는데요, 

종이 생산이 카르텔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실제로 책을 출판을 하고 

인쇄하는데 있어서는 책을 수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이 카르텔 때문이죠. 

   그리고 필리핀은 영어와 필리핀어 2개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

하게 구사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어로 쓰여진 작품들을 결국에는 영어로 된 미디어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필리핀어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에 필리핀

어 책은 결국에는 외국 출판사에서 수입을 해온 것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내에서의 번역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 체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700여 개의 필리핀 방언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 하고 있

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로 필리핀어를 공용어로, 영어를 공통어로 출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언인 밧사야어와 같은 방언으로 번역을 하는 출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이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을 그 지역 방언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수요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손익구조를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출판산

업이 마닐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계쪽 지식산업은 주로 수도권 그리고 수도에 집중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또는 지방단위에서의 프로젝트도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5년 동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독립출판이 

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판업계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작가들과 콘

텐츠생산자들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

고 있고 이러한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작가들 중 일부는 

상업출판을 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출판을 선호를 하고 아니면 보다 소규모 출

판사들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작가들이 또한 기

업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소유해서 자신들이 조금 더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로맨스 클래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다면 해시태그로 로맨스 

클래스를 한 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웨레스 게라'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로맨스 작가 그

룹입니다.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지금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

며, 비공식적인 독서클럽이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브이티엑스라든가 피노위 리즈, 피노위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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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계를 보면 이렇게 독서그룹들이 만들어지

고 있습니다. 이들은 책을 읽는다라고 들어 내놓고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왓패드(*2006년 캐나다에서 설림된 온라인 스토리텔링 서비스 커뮤니티로 아마추어 작가들의 창

작 스토리를 독자와 공유하고 있다. 현재 월간 6,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를 통해 온라인 작가 

및 독자가 로맨스를 쓰고, 왓패드 통해서 로맨스를 읽는 2위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왓패드를 이용

하면 글을 쓰기도 쉽고 유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젊은 작가들 상당수가 이 왓패드를 통해 상

업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왓패드를 이용하여 상업 출판을 하는 모

습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스프린트라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쇄도 하고 출

판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원고를 보고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상업적인 

흥행여부를 보는 것이죠. 더불어 책으로 만들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가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맷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두 개의 언어로 

출판을 하는데 영어와 필리핀어 모두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공식 언어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층이 조금 더 크고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틈새 출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판한 책들의 카피를 보여드리

겠는데요, 저희는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또한 엑스큐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에로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새로운 것들, 호러라

고 할 수 있는 기존 출판사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들로 그런 분야의 출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판사 브랜드와 작가별 브랜드를 별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작가들 

스스로가 브랜드를 창출하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브랜드와 작가브

랜드를 따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서점 이외에도 유통을 합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서점들을 보면, 즉 오프라인 서점들을 

보면 독자들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사람들이 책을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전

국적으로 저희가 여러 아울렛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점 밖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단순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으로만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책들인데요. 『트레세』은 스페인어로 1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픽 소설이고요. 굉장히 유명

합니다. 『트레세』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젊은 10대 여성이고요. 탐정입니다. 범죄를 해결을 하는 사

람이고 이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세계에 살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사건들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느와르 형식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

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픽 소설이 장르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렌델이라든가 아니

면 다른 여러 가지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이 작품에 소개함으로써 그와 같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닉소프레라』라고 하는 그래픽 소설입니다. 이 만화 같은 경우는 

편집하기가 쉬웠던 것이 사실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저희

가 편집을 할 수 있었으며 14개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500페소에 팔렸습니다. 달러로 하

면 6불, 7불 정도입니다.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13달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람들이 더욱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300페소 정도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저희 책을 사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좀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올해 출판한 것입

니다. 『클래시피까도』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소설이고 젊은 성인들을 타겟으로 한 소설입니다. 지

금 표지를 보셨고요. 『클래시피까도』와 『초코칙 힙스』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작가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집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다뤄야 하는 사람으

로서, 원고를 다뤄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지역도시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 해쳐나가고 있는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집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

식일 수 있는데 저희도 작가들을 매니지먼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하더라도 굉

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둘 다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동 목표를 향

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장 명확하게 이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

민합니다. 다시 말해서 편집자도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작가와 작가의 작품 그리고 독자 

사이의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편집이 필요한지, 본문 편집 아니면 개발 편집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

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편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것까지도 봐야 하는 것이고 본문 편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장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교정 같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편집이 필요한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

는가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은 작가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써달라

라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는 작가들이 저희에게 제출을 하는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보다 광범위한 독자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

기 때문에 저희가 작가의 스타일은 무엇인가도 고려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스타일

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에 타협이 되어야 하는가도 결정해야 합

니다. 그리고 독자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편집자가 중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절충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감을 정합니다. 마감을 꼭 지키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작가를 생각을 할 때 친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존중을 해야 된다,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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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는 먼저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 답변이 오지 않았다면 이번엔 메시지

를 보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제가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합니다. 시간 역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화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디에프를 활용하는 것을 좋

아합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작가의 모든 버전을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하든 승인을 하지 않든간에 그 버전에 넘버링을 해서 다 저장합니다. 만약 피드백

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 기록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출판한 책을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하드드라이브에 한 10가지 버전이 있

기 때문에 굳이 사서 제 책을 선반에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저

는 작가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집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고 있을 때 아마 마

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원고는 작가와는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가들은 개인

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작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작가의 스타일이 스토리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힙니다. 물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와 편집자 관계를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방식을 고집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토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작가의 어떤 수동적인 문장과 문체가 이 스토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

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와 같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의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에이전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사가 작가를 대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출판사들은 국내외 도서전에서 기회가 생길때

마다 작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도서전인 마닐라 도서전이 9월 달에 개최가 됐었

는데 매일 4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5일간의 행사 기간동안 작가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물론 작가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출판사의 역할 혹은 책임 중 하나는 작가가 자신

들의 친구들 또는 팬, 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편집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작가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도서산업에 본 모습’이라고 쓴 

것은 저작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작가들에게 도서산업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현황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 옵션이 있는지 등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작가들

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줘야 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생했을때 작가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가 바로 편집자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어떠한 접근법이 가장 좋은 것지, 예를들어 독립출

판이 상업출판에 비해 더 낫다, 아니다, 이러한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저자 

공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출판사로서 저희는 작가가 우리하고만 출판하기를 원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작가가 다른 출판사들과 관계를 형성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것으로 아주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1  독서모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도 통계는 없지만 소규모 독서모임들이 많이 활

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료로 진행되는 상업형 모임까지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그런 독서모임들이 출판사들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예들이 있는지, 아

니면 독서모임들이 출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

했어야 되는데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와 같은 독서모임의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피노이 리즈’, ‘피노이 북스’라고 필리핀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읽는 독서그

룹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익을 내고 있지 않고, 현지에서 출판된 책들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해당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게 해당 도서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독서모임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많은 책이 판매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서 수

익을 낸 적은 없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독서모임과 출판사들이 연계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독자들이 선택하는 ‘리딩 독자 초이스 어워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필

리핀 독자들이 책을 선정해서 상을 줍니다. 현지 책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한 책이든 그 책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2~3일 정도의 행사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초대하고, 커뮤니티 사회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출판사들도 초대하여 함께 교류합니다. 그래

서 이와 같은 커뮤니티들을 통해 저희가 출판사들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리딩 독자 초이스 어워드’

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티가 어떠한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또는 시장 점유율이 얼마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커뮤니티가 아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

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서클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방금 발표하신 필리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를 안 하신 나라에 대해서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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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나라나 질문이 있으시면, 나라에 관계 없이 질문해 주셔도 되

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자 2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와 피드백을 할 때 저희 출판

사의 기준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꼼꼼하게 드렸더니 저자분이 스스로 하

려고 하지 않고 편집자의 피드백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작가에

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피드백을 받아들였는데 작가가 편집자에 의존한다는 거죠? 네. 이

해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저 같으면 작가와 1대1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

나요?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 제 이야기를 경청해줘서 아주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수정한 것에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피드백을 준 것 이

외에 또 추가적인 자신만의  수정할 부분으로 생각한 것은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가

가 그 피드백 아니면 편집자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감이 좀 없어서, 아니면 의구심이 생겨서 작가

의 피드백에만 맞춘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가의 원고이기 때문에, 작가의 책이니까 작

가가 스스로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대화를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

고 한 작가만 그랬기를 바랍니다. 여러 작가들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도움이 됐나요? 

질문자 3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빨리 하시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적당히 알아서 해주

시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자 인세율이 있거든요. 인세율과 계약기간에 대해

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책 정가의 10% 선에서 인세율을 정하고 계약기

간은 통상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키라 까미유 C. 바예스테로스  로열티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전에 지급

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에게 주로 로열티 인세를 제공을 하는데요, 10%에서 15%

를 제공합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조금 더 경력이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작가 같은 경우에

는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판에서 10%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

적으로 얼마나 판매가 발생하느냐에 더 주고있습니다. 즉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

니다. 계약의 경우 3년이지만 만약 그 전에 재고가 다 처리되면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판을 보통 2,000부 ~ 5,000부를 인쇄를 합니다. 물론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르

기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공개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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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포럼을 마치기 전에 이번 포럼 참가자 중에서 오늘 발표를 안 하셨

지만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출판부의 이 일레인씨를 모셔서 포럼과 한국의 출판을 보신 소감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 가신 이야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일레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레인이라 하며, 싱가포르 내셔설갤러리에서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술관으로 동남아지역의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도서도 출판을 하

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출판인회의의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

사하고 오늘 네 분의 연사분들의 훌륭한 발표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한국출판인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

사를 전합니다. 저희 모두 여기에 와서 서로 같이 교류하면서 연대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었

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아주 크고 바쁜 도서전에서 만나게 되고, 일만 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

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저희가 같은 일정을 참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발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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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며칠 동안 저희는 한국출판사분들을 만났고, 파주출판도시도 방문했습니다. 아주 인상 깊

었는데요, 한국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도서들을 보니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디

자인되고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동도서와 청소년도서들을 주로 봤는데 일러스트레이션

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서도 너무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했습니다. 파주출판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

업에 다양한 요소들을 단일 장소에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평화롭고 고

요하면서 아주 사려깊게 만들어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것이 많았고 

돌아가서도 동료들한테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을 제외하고 북동아, 

동남아를 비롯해서 10개 국가에서 참여하셨습니다. 태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오

셨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른 출판시

장이나 문화에 대한 것을 공유하면서 새롭게 눈을 뜨는 느낌이서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서로 다

른 나라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 동시에 또 우려

하는 사항들도 비슷했습니다. 이슈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를 들면 올해 주제인 저자를 매니지먼트하는 것, 저희 모두가 저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같

이 성공하고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문화권이냐에 상관없이 데

드라인을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도전이라는 것도 알 수 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분들 중에서 저자가 기한 내 원고를 제출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고 계신다면 제발 공유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펠로우십

이라는 것은 프랜드십, 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저희는 우정을 많

이 키워왔으며 그것을 소중하게 고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

그램 내내 저희는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졌는데요, 누군가는 여름캠프에 온 것 같다고 말씀

을 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오신 캐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는 함께 아주 맛있는 식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포인트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음식이 다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십 프로그

램은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한국음식

에 대해서 10명의 새로운 팬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전에는 한국음식을 잘 몰랐고, 좋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국음식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최 측에서 너무 좋은 식당

들을 소개해주셔서 아주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수 년동안 지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의가 출판업계의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공유되기를 바랍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발표자 및 참석해 주신 여러 출판사 편집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특히 새내기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 SBI에서 6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면서 오

늘 참석해 주신 출판예비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미래에 스스로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들은 여러분들의 졸업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

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13명의 편집자들을 초대했는데요, 올해 희한하게 남성 편집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남성 편집자가 좀 있는 걸 보고 우리 출판의 

미래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여자에게만 맡길 건 아니구나 하고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

레인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펠로우십은 프렌드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프렌드십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로켓치킨이라고 하는, 여기서 걸어가시면 한 10분 정도 

되는 합정역 근처에 치킨 맥주집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치맥, 치맥을 통해 아시아 지역

의 편집자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니, 오늘 저녁도 출판인회의

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은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집자들의 고민을 함께 하는 아시아 유일의 프로그램으로써 또 다시 만나뵙기를 바

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편집자를 위해

서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서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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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프로그램

① 출판단체 방문
② 출판사 방문
③ 파주출판도시 방문(견학)
④ 교보문고 및 광화문 방문
⑤ 비즈니스미팅
⑥ 편집자와의 교류의 밤
⑦ 평가회의
⑧ APS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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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오후 5시

▶ 장소: 한국출판인회의 강당 

▶ 참석: 20여 명(한국출판인회의 회장단 및 임원진, 참가자 13명 등)

▶ 주요내용

  - 참가자와 실행이사진 소개 및 담소

  - 한국출판인회의에 대한 현황을 소개 

  - 회원구성, 독서진흥사업 등에 높은 관심을 보임

5. 2017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기타 프로그램

> 출판단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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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16시 ~ 17시

▶ 장소: 사계절출판사 

▶ 참석: 20여 명(참가자 13명, 사계절출판사 직원 4명 등)

▶ 주요내용

  - 사계절출판사 견학

  - 사계절출판사, 자사 도서 소개 및 질의 응답

> 출판사 방문 - 사계절 출판사

▶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17시 ~ 18시

▶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 참석: 15여 명(참가자 13명, 안내사 등)

▶ 주요내용

  - 파주출판도시 설립 배경 및 주요 시설 설명 

  - 지혜의숲 주요 사항 설명 및 질의 응답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파주출판도시 견학

> 파주출판도시 방문(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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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9시 30분 ~ 14시

▶ 장소: 교보문고 광화문점, 경복궁

▶ 참석: 16명(참가자 13명, 스텝 3명)

▶ 주요내용

  - 한국 대표서점 방문(교보문고)

  - 한국문화체험(경복궁)

> 교보문고 및 경복궁 방문

▶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9시 30분~12시

▶ 장소: 북 카페 정글

▶ 참석: 30여명(참가자 13명, 출판사 직원, 에이전시 직원, 통역 2명 등)

▶ 실적: 웅진씽크빅, 좋은책신사고, 이지스퍼블리싱, 한림출판사, 실크로드에이전시, 문학번역원                    

            등 24회 진행

▶ 주요내용

  - 저작권의 상호 실질적 교류를 위한 실무 미팅

  -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저작권 수출 도모

> 비즈니스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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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18시 ~ 21시

▶ 참석: 35여명(참가자 13명, 국내 편집자 10명 등)

▶ 주요내용

  - 공개포럼 참석 국내 편집자들과 친교 및 상호 인적 교류

▶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13시 ~ 14시

▶ 참석: 16명(참가자 13명, 통역 2명, 스텝 1명)

▶ 주요내용

  - 프로그램 평가설문지 작성 및 참가 소감 발표

 

> 편집자와의 교류의 밤

> 평가회의

▶ 홈페이지 주소: http://aps.kopus.org

▶ 홈페이지 구성

  -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이란?: 인사말 / 개요 / 목적 / 연혁 / 주최, 후원 / 참여신청

  -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 참여국가 / 참여자

  - 프로그램 자료실: 발표자료PT(영문) / 자료집(공개포럼, 결과보고서) / 행사사진 

  - 커뮤니티

  - 관련사이트

>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